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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탐방단�구성�

담당교수� :� 신서인�교수님

인솔교수� :� 김명준,� 이병기,� 서은혜,� 이한범�교수님

학생회장� :� 정경원� (010-3456-6871)

부학생회장� :� 박민경� (010-5809-1191)

답사부장� :� 정병규� (010-9208-8739)

조교� :� 이혜미� (010-7464-3556)

조 구분 작가 작품 지역 유적지

1조 고전시가 예종 ‘도이장가’ 춘천 장절공신숭겸장군묘역

2조 현대소설 김유정 『동백꽃』,� 『봄.봄』�등 춘천 김유정문학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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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및�주의사항�

◆�준비물

답사�자료집,� 필기도구,� 신분증,� 편한�옷과�신발,� 개인�약,� 우산�등

◆�주의사항

1.� 탐방�중� 주의사항

� � (1)� 인솔자(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답사부장,� 조교,� 교수)의� 지시를�따른다.

� � (2)� 학교�및�학과의�일원으로서�명예롭게�행동한다.

� � (3)� 정해진�일정�시간을�엄수한다.

� � (4)� 명찰을�항상�패용한다.

� � (5)� 발표시�크고�명확한�목소리로�발표한다.

� � (6)� 다른�조의�발표를�경청한다.

� � (7)� 자유�관람�시에도�안전을�위하여�조별로�모여서�이동한다.

� � (8)� 개인행동�및�무단이탈을�하지�않는다.

� � (9)� 도로�횡단�시� 차량에�유의한다.

� � (10)� 안전사고에�유의한다.

� � (11)� 신체에�이상이�있을�시� 인솔자에게�빠르게�알린다.

� � (12)� 도난�우려가�있는�귀중품은�소지하지�않는다.

� � (13)� 서로가�배려하며�즐겁게�탐방한다.

2.� 차량�내�주의사항

� � (1)� 반드시�안전띠를�착용한다.

� � (2)� 차량번호를�숙지해둔다.

� � (3)� 탐방�차량임을�확인하고�탑승한다.

� � (4)� 승차하기�전�신발을�털어�차내�먼지를�최소화한다.

� � (5)� 하차�시� 자신이�버린�쓰레기는�모아서�정리한다.

� � (6)� 하차�시� 기사님께�감사�인사를�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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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좌석�배정-1호차

기사님 계단

정병규 이혜미
신서인
교수님

서은혜
교수님

이한범
교수님

김다은 박민경 김지원 김도운

권소린 김경아 김태준 김호원

김정우 김무원 윤송이 오한별

송문규 윤종우 이경민 이성민

윤준혁 이강섭 이지희 장예주

이준우 황대중 최석호 최원찬

전예진 정지은 이지오 홍윤주

허준희 홍예원
NGUYEN� THI

TAM
PHUNG� THI
NHUNG

박세현 최주아 엄서진 심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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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좌석�배정-2호차

기사님 계단

박요한 정경원
이병기
교수님

이상훈 고진현
김명준
교수님

정이슬 이정민 조민서 신지수

김성은 김소은 김현서 김현우

박선호 박이삭 설세현 소순규

권혁준 우진수 유영후 이경준

조영찬 정종환 정지우 임소연

조예원 진성지 황지선 홍예슬

김진형 하현준 한민서
PHAM� THI
HOA

이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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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탐방�일정표�
*강원도�춘천시�일대

구분 5/8(월) 비고

13

13:00� 집합� (학교-일송기념도서관�앞)

13:10� 출발� (학교-일송기념도서관�앞)� 및�이동� (25분)

13:35� 장절공신숭겸장군묘역�도착

14 14:40� 출발�및�이동� (25분)

15 15:05� 책과인쇄박물관�도착

16
16:40� 출발�및�이동� (5분)

16:45� 김유정문학촌�도착

17
17:40� 출발�및� 이동� (15분)

17:55� 석식�식당�도착

18 18:50� 출발�및�이동

19 19:00� 도착� (학교-일송기념도서관�앞)� 및�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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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탐방�지도� &� 탐방지�정보� �

구분 지역 장소 전화번호 주소

답사지

춘천 장절공신숭겸장군묘역
강원� 춘천시� 서면� 신숭겸로�

272-21

춘천 책과인쇄박물관 033-261-4650
강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춘천 김유정문학촌 033-264-9923 강원�춘천시�신동면�풍류1길� 156

식당 춘천 남부막국수본관 033-254-7859 강원�춘천시�춘천로81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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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의�뜻이�담긴� <도이장가(悼⼆將歌)>
-<도이장가>�작품�소개�및�문학사적�의의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2� 김다은

<도이장가(悼⼆將歌)>는� 1120년� 예종(조선� 제8대� 왕)이� 서경(西京:平壤)에� 행차하여� 팔관회(⼋

關會)가� 열렸을� 때,� 그� 자리에� 개국공신� 김락(⾦樂)과� 신숭겸(申崇謙)의� 가상(假像)을� 만들어� 참

석하게�한�것을�보고,� 왕이�그들의�공을�추도하여�지은�노래로,� 이두식(吏讀式)� 표기로�된� 향가(鄕

歌)� 형식의�노래이고,� 8구체(句體)를� 4구씩� 2분하여�지었다.�

<도이장가>는� 다른� 향가들과� 달리,� 행의� 구분� 없이� 표기되어� 있다.� 시상� 및� 내용� 전개에� 있어�

<도이장가>는� <도이장시>와� 마찬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 전개에� 있어서

는� ‘신숭겸․김락의� 고사� →� 가상희(假像戯:� 가면극)에� 대한� 묘사� →� 화자의� 소감’으로� 되어� 있어,�
<도이장시>와�차이가�있음을�알�수� 있다.

<도이장가>의� 7~8행을� 보면,� ‘오래� 되었으나� 곧은� 자취는� 나타나시도다.(久乃直隱跡烏隱現乎

賜丁)’라는� 구절이� 있다.� 논자에� 따라� “오래� 오래� 곧은� 자최는� 나타내신저”나,� “오랫동안� 곧은� 자

취는� 나타내실진저”로� 해독되고� 있다.� 만약� 이들� 해독을� 따른다면,� <도이장가>의� 화자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곧은� 자취’가� 지속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원은� 현재의�

신하들이� 신숭겸,� 김락과� 같은� ‘충의’로써� 자신과� 국가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예종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볼�수�있고,� 결국� <도이장가>는�가상희에�대한�예종의� ‘소감’을� 표현한�것이다.

<원문>

主⼄完乎⽩乎

⼼聞際天⼄及昆

魂是去賜矣中�

三烏賜敎職⿇⼜欲

望彌阿⾥刺

及彼可⼆功⾂良

久乃直隐
跡烏隐現乎賜丁

<양주동의�해석/현대어역>

니믈�오로
 하 밋곤

넉시�가샤
사샨�벼슬마� 져
라며�아리라
그 두�공신(功⾂)여

오라나�고
자최 나토신뎌

<김완진�해석/현대어역>

니리믈�오로
  하 밋곤

넉시�가샤
셕�맛도려�활자바리�가와뎌
됴타�두�공신(功⾂)아

오래옷�고
자최 나토신뎌

님을�오롯하게�하신

마음은�하늘�끝까지�미치니

넋이�가셨으되�

삼으신�벼슬은�높구나

바라보면�알리라

그�때의�두� 공신(功⾂)이여

오래�되었으나�곧은�

자취는�나타나는구나

님을�오롯하게�하신

마음은�하늘�끝까지�미치니

넋이�가셨으되

몸�세워�하신�말씀

직분�맡으려�활�잡는�이� 마음�새롭기를

좋다�두�공신(功⾂)이여

오래도록�곧은

자취는�나타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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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장시>에서� 모범적인� 인물상을� 보여주고� <도이장가>에서는� 그� 인물이� 현재�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변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예종이� 신료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고,� 이렇게�

예종은� 신숭겸과� 김락을� 문학적으로� 포장하여� 그가� 바라는� 신료상을� 제시했던� 것이다.� 즉,� 예종은�

<도이장시>에서� 신숭겸을� 둘러싼� 반역과� 패장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충의와� 왕조� 기틀의� 조력자의�

초상을� 조각한� 다음,� <도이장가>에서는� 신숭겸의� 초상을� 활용하여� 개경� 세력에� 대해� 경계의� 메시

지를�전달하였던�것이다.

왕건으로부터�물려받은�충성의� 장군인� 신숭겸을� 문학적으로� 가공해� 대내� 갈등� 관계에�있던�개경�

세력에�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 <도이장시>와� <도이장가>이다.� 이� 노래들은� 신숭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철저히� 걷어내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자,� 군왕에� 절대적� 충성을� 다하는�

자로� 포장한� 다음� 현재의� 신료들에게�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신숭겸은� 서경에서� 왕건을� 지

키는�든든한�수호자로서�새롭게�태어난�것이다.

�

《참고문헌》

김기종,� 「향가와�그�한시의�관계」,�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17,� pp.� 105-134.

김명준,�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성립과� 수용� 양상,� 그리고� 그� 의미� -� 예종의� <도이장

가>·<도이장시>와� 정조의� 치제시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2018,� pp.�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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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나라,� 태조�왕건을�도운�신숭겸
-� 장절공신숭겸장군묘역�소개� -

국어국문학과,� 20181045,� 박요한

신숭겸(申崇謙)은� 후고구려에서� 고려로� 나라가� 전환이� 되는� 중요한�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

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자신의� 주군이었던� 궁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왕건을� 주인으로� 인

정하고� 그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927년,� 대구� 팔공산에서� 벌어졌던� 전투� 당시� 후

백제� 견훤이�이끄는� 군대가�태조�왕건�주위로� 모여�왕의�목숨이� 위협받는� 과정에서�신숭겸� 장군이�

대신�왕의�옷을�입고�전투를�하다�죽게�되었다.

신도비에� 따르면,� 왕건이� 그� 죽음을� 슬퍼하여� 장례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적군이� 신숭겸의� 머리

를� 가져가�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장사를� 지내고�장절(壯節)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신숭겸의� 묘

는�후에�도굴을�방지하기�위해�봉분을�세�개로�만들었다고�전해진다.
신숭겸의� 이러한�점이�왕권�강화와� 관료들의�충성�권면이라는�두� 가지� 측면에서� 충족하다고생각

한� 예종이� 만든� 것이� 바로� <도이장가� (悼⼆將歌)>이다.� 신숭겸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

면을�보다�더�강조하는�것으로�정치적인�목적으로�만들어진�가요라고�생각할�수�있는�부분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강원도� 기념물,� 신장절공묘역� (申壯節公墓域)』,�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233320

0210000,� 2023.05.03.

김명준,�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성립과� 수용� 양상,� 그리고� 그� 의미� -� 예종의� <도이장

가>·<도이장시>와�정조의�치제시를�중심으로」,�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8,�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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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년작가�김유정
-김유정의�생애

국어국문학과� 20171069� 이상훈

김유정(⾦裕貞)은� 1908년� 2월� 12일(음력� 6월� 17일)� 강원도� 춘천�
실레마을에서� 아버지� 김춘식(⾦春植)과� 어머니� 청송� 심씨의� 2남6
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풍(淸⾵)이다.� 조선� 시대의� 명
문� 양반� 가문� 중� 하나인� 청풍� 김씨� 집안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난�
그는� 온� 집안�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몇� 대째� 춘천� 실레
마을에� 살아오던� 김유정의� 가족은� 서울에도� 집을� 마련하여�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살았다.1)� 김유정은� 어려서부터� 병약했으며� 잦은� 배
앓이를�앓던�때에� 아버지가� 민간요법으로�그에게� 담배를�배우게�했
으며� 이는� 후에� 폐결핵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보여진다.2)� 부유한�집안이었지만� 7살이�되던�해에�어머니
가�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일
찍부터� 어머니를� 잃어� 생긴� 모성의� 부재는� 후에� 기생� 박록주에� 대

한�사랑이�병적인�집착으로까지�나타나게�된다.
김유정은�재동공립보통학교를�거쳐�휘문고등보통학교를�졸업하고�연희전문학교�문과에�입학했다.�

그는� 휘문보고를� 졸업하던� 때에� 자신보다� 네� 살� 연상인� 박록주(朴綠珠)를� 처음� 보게� 되었다.� 김유
정은� 박록주를� 보고� 짝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구애하기도� 했지만� 번
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박록주가� 나가는� 술집� 앞에서� 밤새워� 기다렸다가�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고� 한다.3)� 박록주에� 대한� 구애가� 거절당하고� 연희전문학교에서� 제적까
지� 당한� 그는� 고향인� 춘천� 실레마을로� 돌아가게� 된다.� 모성에� 대한� 동경과� 박록주에� 대한� 미련은�
여기저기� 술을� 파는� 들병장수� 여자들에게� 이어졌고� 들병이들을� 찾아다니며� 매일� 먹던� 술은� 그가�
앓고� 있던� 치질을� 악화시켰고� 늑막염까지� 생겨� 그의�건강은� 점점� 나빠져갔다.� 1933년� 다시� 서울로�
올라온� 그는� 늑막염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결핵까지� 진단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소설
을�쓰기�시작했고�이로�인해�절망적인�상황을�극복하려�한다.�
김유정은� 1933년� 첫� 작품인� 「산ㅅ골� 나그네」� 외� 2편을� 발표했지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어내지

는� 못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35년에� 「소낙비」가� 조선일보에� 1등으로� 당선되고� 「노다지」가� 입
선됨으로써� 그는� 본격적으로� 등단하게� 된다.� 그는� 등단한� 해에� 단편� 10편과� 수필� 3편을� 발표했고�
청탁이� 오는� 대로� 밤새워� 글을� 썼다.� 김유정은� 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소설을� 써서� 받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약을� 샀다.� 그는� 1933년부터� 5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병마와� 싸우던� 김유정은� 결국� 1937년� 마지막으로� 소설� 「따라지」,� 「땡
볕」�등을�발표한�후�세상을�떠났다.
김유정은� 정신적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치질,�

늑막염,� 폐결핵을� 앓으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핍과� 고통을� 소설
을�쓰며�예술로�승화시켰고�짧은�작가�인생�속에�많은�작품을�후대에�남기게�되었다.

《참고문헌》
전상국,� 『김유정:� 시대를�초월한�문학성』,�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이재인,� 「창조적인� 작가� 김유정」,� 『시민인문학』� Vol.9,�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pp.�
55-69.

1) 전상국, 『김유정:시대를 초월한 문학성』,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pp. 13.
2) 이재인, 「창조적인 작가 김유정」, 『시민인문학』 Vol.9 No.-[2001],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pp. 61.
3) 전상국, 앞의 책, p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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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의�문학세계
-� 김유정의� 「봄봄」� 작품해설

국어국문학과� 20211047� 심현진

김유정은� 「봄봄」,� 「동백꽃」에서� 알� 수� 있듯,� 강원도� 일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

으나�경성을�무대로�한�작품도�상당수�있다.� 그러나�그의�도시소설은�큰�주목을�받지�못하였다.� 일

부에서는� “김유정의� 소설� 세계를� 일목요연하게�특징지을� 때�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설� 자리

를� 얻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김유정의� 농촌소설이� 중고등학교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기에� 적합한�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농촌소설가로� 정전화�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4)� 그렇

다면� 농촌소설로� 구분되는� 1930년대� 봄�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김유정의� 단편� 소설� ‘봄

봄’에는�어떠한�문학세계가�담겨있을까?�

김유정의� 작품� 「봄봄」은� 1935년� 『조광(朝光)』에� 발표된� 것으로� 1938년� 간행된� 『현대조선� 문학

전집� 2』에� 김유정의� 대표작으로� 실려� 있으며� 같은� 해� 간행된� 단편집� 「동백꽃」에도� 수록되어� 있다.�

소설의� 내용은�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이용

당하는� ‘나’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봄봄」이라는� 표제의� 봄의� 반복은� 신생

(新⽣)이나� 사춘기� 또는� 청년기의� 표상이기보다는�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인� 안타까운� 기다림,� 또는�

시간적�표상어라고�볼�수�있다.

소설의� 제목� ‘봄봄’의� 상징성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봄봄’은� 소설의� 계절적� 배경이지만� 단

순히� 계절적� 배경으로서의�장치라고� 볼� 수� 없다.� 봄이� 되면� ‘나’는� 장인에게� 성례를� 요구하지만� 결

국은� 장인의� 회유책에� 넘어가게� 된다.� 이는� 이� 작품의� 결말과도� 같은데,� 이러한� 결말은� 제목에서�

보여주듯�또다시� 같은� 갈등을�유발하게�될�것을�암시하여�헤어나올� 수� 없는� 주인공의� 암담한�현실

의�순환을�상징한다고�볼�수� 있는�것이다.

김유정의� 작품� 「봄봄」의� 특징은� 일제� 치하의� 궁핍한�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짙은� 향토

성과� 해학을� 통해� 현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계층적� 갈등을� 다

루고� 있으면서도� 긴장감이나� 비극적인� 분위기보다는� 해학이� 가득� 넘친다.� 또한,� ‘역순행적� 구성’을�

띄고� 있다는�점도�주목할� 만한데�소설은� 주인공의� 회상에�따라�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구성� 방

식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절정� 속에� 결말을� 삽입하여� ‘나’와� 장인의� 대결을�

강조한� 것은� 결말에� 드러난� 갈등의� 해소가� 일시적임을� 암시하고,� 긴장감과� 해학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준다.� 마지막으로� ‘바보� 사위� 이야기’라는� 민담적� 요소를� 소설에� 차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민담�설화의�모티프는�당시�민중들의�형상을�생생하게�표현하는�원천이�된다.

김유정� 문학은� 1930년대� 한국문학의� 보고(寶庫)에� 해당한다.� 김유정의� 소설� 「봄봄」� 또한� 1920

년대의� 리얼리즘적� 지향과� 1930년대� 모더니즘의� 새로움을� 온전히� 텍스트에� 반영하면서� 개성적인�

언어로� 풍자와� 해학,� 향토적� 서정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

히�작가는� 비극적�현실의� 극대화�속에�놓인� 결핍된�주체들의� 움직임을� 통해� 당대�현실과� 조응하며�

비극적� 진정성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한� 서사적� 감수성을�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궁핍이라는� 질

곡을�통해�안타까이�비극적으로�형상화한�작가가�바로�김유정이다.5)

《참고문헌》�

김유정학회,� 『김유정�문학�다시�읽기』,� 소명출판,� 2019.�

4) 권은, 『김유정 문학 다시 읽기』, 소명출판, 2019, pp.13-14.
5) 오태호, 『김유정 문학 다시 읽기』, 소명출판, 2019,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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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소년과�소녀의�순수한�사랑
-� 김유정의�동백꽃과�문학사적�의의

국어국문학과,� 20211051,� 엄서진

동백꽃은�산골�소년과�소년의�순수한�사랑을�주제로�한�소설이다.�

나흘� 전�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내밀었으나� ‘나‘는� 거절한다.� 이� 일이� 있은�후로� 점순이는� ‘나

‘의� 집� 씨암탉의� 볼기짝깨를� 때리며� ‘나‘를� 약올린다.� 하지만� ‘나‘는� 점순이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점순이네가� 마름� 집이기� 때문에� 대들지� 못해� 분해한다.� 점순이는� 틈틈이� 자기� 집� 수탉과� ‘나‘의� 집�

수탉에게�움을� 붙인다.� 이에� ‘나‘는� 나의� 집� 수탉에게� 고추장까지� 먹이고� 점순이네� 수탉과� 싸움
을� 붙이지만� 이기지� 못한다.� 점순이는� 겨우� 기운� 차린� ‘나‘의� 닭을� 잡아다� 또다시� 닭움을� 시킨
다.�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나‘는� 이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점순네� 수탉을� 단매로� 때려죽인

다.� 자신의� 행동에� 놀란�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점순이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며� 동백꽃� 속으로�

‘나‘의� 어깨를� 짚은� 채� 쓰러진다.� 조금� 뒤� 점순이� 어머니의� 점순이를� 찾는� 소리에� 점순이는� 산� 아

래로�내려가고� ‘나‘는�산으로�달아난다.

「동백꽃」은� 강원도� 산골을� 배경으로� 다소� 짓궂은� 점순이와,� 그에� 비해� 어수룩한� ‘나’의� 풋풋한�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나'의� 성격은� 무뚝뚝하고� 눈치가� 없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겁이� 많다.�

반면,� 점순이는� '나'에게� 먼저� 말을� 붙이고� 감자를� 주려고� 하며,� '나'의� 집� 씨암탉을� 괴롭히고,� 자신

의� 집� 수탉이� 죽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점순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자존심

이� 강하고� 대범하다.� 이렇듯� '나'와� 점순이의� 대조적인� 성격이� 작품에서� 각자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은� 해소가� 되고,� 둘은�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나'� 또한� 점순이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점순이를� 싫어하지

는�않았다.� 이제�시작되는�이들의�풋풋한�사랑이�동백꽃의�노란�색과�향과�잘� 어울린다.�

「동백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과거� 일어났던� 일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다.� 이는� 읽는�

이의� 호기심으� 자극하고� 둘의� 갈등을� 점점� 끌어올려� 긴장감을� 불어넣어� 단조로울� 수도� 있는� 이야

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준다.�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와� 익살스러운� 문체� 또한� 이� 작품이� 지닌�

매력�중�하나이다.�

1930년대의� 한국� 문학은� 현실에� 대한� 갈등과� 회의,� 회피,� 자기� 만족� 속에서� 문학의� 다양한� 성과

와�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강화된� 파시즘� 통치체제와� 신간회� 및� 카프의� 해체로� 인해서� 이� 시기의�

문학은� 정치주의의� 탈피가� 표방되기도�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한� 경우와�

그것을� 회피하여� 감상적� 세계나� 통속적� 흥미� 추구에만� 빠진�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창작의� 기교와� 형식면에서는� 시어가� 세련되었고,� 소설이� 장편화� 되었으며,� 이론� 면에서는� 서구� 문

예비평� 이론의� 본격적인� 수용이� 있었다.� 이러한� 때의� 김유정의� 작가적� 시각은� 농촌현실에� 뛰어들

어� 농민의� 생각과� 정서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리면서도� 오직� 단편소설의� 양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데�그� 기능성과�한계를�동시에�드러낸다.6)�

김유정의� 문학� 세계는� 희화적이고� 골계적이다.� 그만큼� 그의� 세계� 인식의� 방법이나� 태도는� 인간�

희화적인� 해학미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김유정은� 어둡고� 삭막한� 농촌�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농민들의� 생활� 양식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백꽃」은� 그의� 대표작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을� 반영하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순박하고� 어리

석은�당대�농촌�사람들의�삶의�모습을�구체적으로�보여�주고�있다.� 7)

6) 김영화, 「김유정연구」, 『고려대학교어문논집』16, 1975, pp, 128-129.
7) 이현주, 「김유정 농촌소설에 나타난 "향토" 표상」, 『시학과 언어학』31, 2015, p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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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의� 문학에서의� 이러한� 골계미는� 우리� 문학의� 전통적� 맥락에서� 볼� 때� 중세와� 근세로� 이어

지는� 평민문학의� 미적� 특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삶의� 실질적� 문제를� 객관화하여�

다루었다는�점에서�사실주의�문학의�한�위치를�차지한다.8)

그러나� 이� 작품도� 김유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처럼� 바보들의�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다루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계층의� 어긋남을� 객관적으로� 문제� 삼은� 웃음의� 문학이라는� 긍정적� 평가로� 나누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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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성립과

수용 양상, 그리고 그 의미*

- 예종의 <도이장가>·<도이장시>와 정조의 치제시를 중심으로 -

1)김명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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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숭겸의 문학적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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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나말여초 인물인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형성과 수용

양상을 통해 이를 성찰하는데 있다. 신숭겸은 왕건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와

교유가있었으며, 원래주군이었던궁예를제거하고왕건을왕으로추대하는데결

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리고 왕건이 후백제 견훤에 의해 죽을 위기를 맞게

되자신숭겸은 그를대신하여죽게됨으로써 신숭겸은왕건으로부터절개있는 충

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다만 신숭겸의 생애를 고려했을 때 그는 쿠데타의 선

봉자, 패전하여전사한 일개의무인에불과하다고 할수 있으나, 신숭겸의 대사사

건은 극적 서사가 이루면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822).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명준,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성립과 수용 양상, 그리고 그 의미」,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5, 2018, pp.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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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중기대내외적으로국정난맥에시달리던예종은이를극복하기 위해충의

로운인물을찾게 되는데그가운데신숭겸이채택되었다. 예종은 <도이장시(悼二

將詩)>와 <도이장가(悼二將歌)>를 통해 신숭겸을 충성스러운 인물로 부각하여

개경의관료들에게충성을권장하고왕권에대한도전을차단하려하였다. 다시말

해 <도이장시>와 <도이장가>는 개경의 신료들을 의식하여, 신숭겸에 대한 일체

의부정적 이미지를걷어내고 ‘국가의기틀을 마련한자, 군왕에절대적 충성을다

하는 자’로 묘사한 한 정치 가요라 할 수 있다.

고려예종대 가공된신숭겸의 초상은조선시대에도그대로 이어졌으며, 조선후

기에 이르면 신숭겸에 대한 숭배는 사당과 서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조는 그에

대한 치제시(致祭詩)를 지었는데, 이는 정조가 정국 운영을 위한방편으로 선택한

정치문학적행위라할수있다. 다만위둘이다른점은고려예종이신숭겸을 ‘서

경’에두어왕권을강조하기위한문학적초상을그렸다면, 정조는신숭겸을동아시

아의 보편적 충렬지사로 승격시켜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개역사적인물에대한문학적형상화는역사적평가와다른차원에서이루어

지며 다기한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형상화된인물상은다양한평가가차단된채전승되기때문에, 일체의비판이허용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학 행위는문학의 존재 가치를 흔들수 있다. 게

다가 형상화된 인물의 행위가공동체의 선을위한 것이 아니라한 개인의 욕망을

위한 강요된 희생이라면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종과 정조는

신숭겸에대한문학행위는그에대한역사적사실의일면만을강조하고 ‘절개’, ‘충

의’의옷을입혀, 군주를위해죽은것을찬양하였으므로그들의작품은역사적으로

나 문학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신숭겸, 김락, 도이장시, 치제시, 도이장가, 왕건, 고려 예종, 조선 정조

1. 서론

이 논문은 고려 예종과 조선 정조가 수립한 신숭겸(申崇謙, ?∼927)

의 문학적 초상에 대한 성립과 전승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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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신숭겸은 무장(武將)으로서 왕건(王建, 877～

943)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구 공산 전투에

서는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1) 또한 그의 가계와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여러 문헌에 의하면 그의 

초명은 능산(能山)이며 선조는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었으나, 훗날 

그는 광해주(光海州, 지금의 춘천)에 살다가 그곳에 묻힌 인물로 전

한다.2) 그리고 그는 평산(平山) 신 씨 시조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신

숭겸은 나말여초 왕건의 편에 서서 한반도 일대에 족적을 남긴 인물

이라 할 수 있다.

연구사에서 신숭겸이 부각된 것은 <도이장가(悼二將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도이장가>는 고려 예종(睿宗,

1079∼1122)이 1120년(예종 15) 10월 서경 팔관회에 참석하던 중 신숭

겸과 김락(金樂, ?～927)의 가상희(假像戱)를 보고 지은 작품이다.

<도이장가>는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후대의 �행장�과

�유사�에 향찰로 전하는 까닭에 해독과 관련된 연구가 집중되어 왔

다. 양주동(1947)에서부터 황선엽(2015)에 이르기까지 <도이장가>에 

대한 해독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3) <도이장

가>의 창작 배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는 견해와4)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1) �고려사� 권1 세가 권제1 태조 총서; �고려사� 권92 열전 권제5 제신(諸臣) 신숭겸.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 (http://db.history.go.kr/)

2) �평산신씨성보(平山申氏姓譜)��태사개국공신장절공행장(太師開國功臣壯節公行狀)�

(이하 �행장�), �평산신씨고려태사장절공유사(平山申氏壯節公遺事)(이하 �유사�);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3) 해독에 관련된 자세한 연구사와 연구는 황선엽, ｢<悼二將歌>의 해독｣, �구결연구�

35, 구결학회, 2015, 120～14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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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5) 주류를 이루었다. 이외에 <도이장가>의 문헌에 대한 연구도6)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도이장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신숭겸을 문학적으로 처음 조명한 고려 예종의 <도이장가>

와 <도이장시>에 대한 연구는 작품에 치중한 나머지 형성 맥락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이를 재조명한 조선 정조의 치제시에 대한 연구

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비록 두 군주 사이의 시간의 거리는 멀

지만 공히 신숭겸에 주목한 까닭이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이장가>는 신숭겸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정치적 초상 중 하나에 

불과하며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추념 사업과 미화하는 일에 집중하

였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신숭겸의 문학적 초상과 그것에 대해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숭겸은 생전의 기록보다 

사후의 기록들이 비교적 풍성하게 남아 있는 점, 고려와 조선의 군주

들이 간헐적이지만 그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점, 많은 지역에서 

신숭겸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점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에 이러한 

의문들이 이 논문을 이끌게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전의 연구 성과

를 바탕으로 하면서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형성과 수용 양상

과 그 의미들에 대해 살피기로 하겠다. 논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다면 고려 예종과 조선 정조에 의해 수립된 신숭겸의 문학적 초상화

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金基卓, ｢悼二將歌에 對하여｣, �한민족어문학� 제9집, 한민족어문학회, 1982, 9면; 박

인희, ｢<悼二將歌>의창작배경 연구｣, �국어국문학� 160, 국어국문학회, 2012, 317

면.

5) 박진태, ｢팔관회·가상희·도이장가의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2001, 151면.

6) 金東旭, ｢悼二將短歌에 대하여｣, �韓國歌謠의 硏究·續�, 二友出版社, 1980; 황선엽,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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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숭겸의 역사적 행적

<1> 신숭겸은 원래전라도 곡성사람인데 태조가성을 주고평산을 본관으

로하게하였다. 속설에신숭겸이일찍이태조를따라사냥하다가삼탄(三灘)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 그때 기러기세마리가공중에떠 돌았는데태조가, “누가

쏘겠는가?” 하니, 신숭겸이, “신이쏘겠습니다.” 하였다. 태조가활과화살, 안장

갖춘 말을 주었는데, 신숭겸이 말하기를, “몇 번째 기러기를쏘리까?” 하니, 태

조가웃으며, “세번째기러기의왼쪽날개를쏘아라.” 하였다. 신숭겸이명령에

따라 쏘았는데 과연 그대로 맞히니 태조가 장하게 여겨 감탄하면서 명하여 평

주로본관을 삼게 하고, 기러기를쏜근처의밭 3백결도함께하사하여, 대대로

그 조세를 받아먹게 하였으며 인하여 그 땅을 궁위(弓位)라 이름하였다.7)

신숭겸의 조상과 가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를 알 수 없고, 단지 선조가 전남 곡성에 살았다는 것과 신숭겸 대

에 춘천에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후삼국 시기에 여러 곳을 

유랑하다가 춘천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황해도 평산에 

어떠한 연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건과의 일화에서 보듯 평산 신 

씨의 시조가 된 점이 흥미롭다. 결국 신숭겸 이전 대까지는 한미한 

가문이었으나 그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신숭겸은 나말여초 왕건과의 교유 속에서 춘천과 평산의 인물

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6월 을묘에 이르러 기장(騎將) 홍유(洪儒),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卜

智謙) 등이비밀리에모의하여밤에태조의집으로찾아가왕으로추대할뜻을

함께말하였다. 태조가굳이거절하며허락하지않았으나부인유씨(柳氏)가손

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평산도호부. 이 책의 번역과 인용은 한국고전번역

DB(http://db.itkc.or.kr) 참고. �홍재전서�와 �무명자집�도 같은 곳에서 참고하였

다.



50 고전과해석․25집

수갑옷을들고와태조에게입히니여러장수가옹위하며나왔다. 사람을시켜

말을달리면서외치게하기를, “왕공(王公)께서이제의로운깃발을드셨다!”라

고 하니, 이에 다투어달려와붙는 자가기록할수 없을정도였고, 먼저 궁문에

이르러 북치고 소리 지르며 기다리는 자도 10,000여 인이었다.8)

<3> “짐은미천한출신으로 재주와식견이용렬하고 낮은데도진실로여러

사람의바람에힘입어왕위에올랐으니, 폭군을폐위시킬때충신으로서의절개

를다한사람에게는마땅히상을주어그공로를기려야한다. 홍유, 배현경, 신

숭겸, 복지겸을 1등으로 삼고 금, 은의 그릇, 수놓은 비단옷, 화려한 이부자리,

능라와 포백을 차등 있게 내린다.”9)

<2>와 <3>은 신숭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기록들이다. <2>

는 918년 6월 14일에 신숭겸이 홍유등과 함께 왕건을 왕으로 옹립한 

것을, <3>은 그들의 거사가 성사되어 태조 왕건으로부터 1등 공신과 

부상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을 도모한 지 이틀 만에 왕위에 

오른 왕건은 조서에서 궁예의 실정을 빌미삼아 왕위에 올랐다고 했

지만10) 실상은 왕건과 측근 세력이 모의한 쿠데타라 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궁예를 제거한 것은 왕건을 비롯한 신숭겸 집단이 결행한 반

란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왕건과 신숭겸은 목숨을 건 행동을 감행

함으로써 이 둘은 정치적 동반자로서 결속을 다지게 된다. 왕건은 쿠

데타를 주동한 세력들에게 1등 공신이라는 실질적 보상과 함께 ‘절개 

8) �高麗史� 卷一 世家 卷第一 元年(918) 6月 14日. “至六月 乙卯 騎將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等密謀, 夜詣太祖第, 共言推戴之意. 太祖固拒不許, 夫人柳氏手提甲

領被太祖, 諸將扶擁而出. 令人馳且呼曰, “王公已擧義旗矣!” 於是, 奔走來赴者, 不

可勝記, 先至宮門, 鼓譟以待者, 亦萬餘人.”

9)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 元年(918) 8月 11日. “朕出自側微, 才識庸下, 誠資群

望, 克踐洪基, 當其廢暴主之時, 竭忠臣之節者, 宜行賞賚, 以獎勳勞. 其以洪儒 裴玄

慶 申崇謙 卜智謙爲第一等, 給金銀器 錦繡 綺被褥 綾羅 布帛有差.”

10) �고려사� 권1 세가 권제1 태조 원년(918)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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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충신’이라는 명예까지 안겨 주었다. 궁예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은 반역을 도모한 불충한 무리들이나, 성공한 집단 스스로는 ‘의로운 

주군 - 절개 있는 충신’이라는 상호 치사를 통해 반역의 명분을 얻고 

불충을 교묘하게 가린 것이다.

또한 태조는 자신이 궁예의 신하였던 만큼 자신의 신하가 언제나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편에 섰던 인물들과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략결혼을 통해 인척 관계를 

형성하든지 공신들에게 식읍을 제공함으로써 대를 이은 충성을 담보

한 것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읽은 <1>은 후자의 방법으로 신

숭겸에게 행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 왕이그소식을듣고크게노하여사신을보내 조문하고, 직접정예기

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公山)의 동수(桐藪)에서 견훤(甄萱)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형세가불리하였다. 견훤의군사가왕을포위하여매우위급해지자대

장 신숭겸과 김락은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전군이 패배하였고 왕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11)

<5> 태조가 후백제의 견훤과 더불어 공산의 동수에서 싸워서 불리하게 되

니 견훤의 군사가 태조를포위하여 매우 위급하였다. 신숭겸이 힘을 다하여 싸

우다가 전사하니 태조가슬퍼하였다. 시호는 장절이다. 뒤에 태조의묘정(廟庭)

에 배향하였다.12)

<4>와 <5>는 신숭겸과 왕건의 더욱 긴밀해진 관계를 보여주는 

11) �高麗史�卷1 世家 卷第1 太祖 10年 9月. “王聞之大怒, 遣使弔祭, 親帥精騎五千, 邀

萱於公山桐藪, 大戰不利. 萱兵圍王甚急, 大將申崇謙 金樂力戰死之, 諸軍破北, 王僅

以身免. 萱乘勝, 取大木郡, 燒盡田野積聚.”

1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강원도 춘천도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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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다. 내용의 핵심은 왕건이 신라를 돕기 위해 출정한 공산 전투

에서, 견훤의 군대에 밀려 죽을 위기를 맞게 되자 신숭겸이 대신 죽

음으로써 왕건을 구했다는 것이다. �행장�과 �유사�에서는 신숭겸이

왕건과 용모가 비슷하여 자신이 왕건인 것처럼 위장하고 왕건을 피

신하게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은 면한 왕건은 목이 잘린 

신숭겸의 시신에 두상을 조각하여 춘천에서 장례를 지내게 했다고 

한다.13)

왕건의 일생에서 고비가 두 번 있었다면 10여 년 전 쿠데타 모의와 

공산 전투일 것이다. 이 두 번의 기회와 위기에서 그를 돕고 구한 이

가 신숭겸이었다. 쿠데타가 대내적 위상 제고가 목적이었다면, 공산

전투는 삼국 통일을 위한 대외적 패권 쟁취라 할 수 있다. 이 모두 왕

건에게 명운이 달린 것으로 전자의 승리 뒤에 신숭겸의 결행이, 목숨

을 구한 후자는 신숭겸의 희생이 있었다. 이런 까닭에 왕건은 신숭겸

이 죽은 뒤 그를 태묘에 배향하게 하였다.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견훤에게 패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철저

한 준비 없이 원정을 감행한 왕건과 그에 동조한 신숭겸은 패전의 책

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신숭겸의 미담으로 인

해 왕건은 패전의 책임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됨에 따라 신숭겸이 죽

었던 장소는, 그를 기리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은 견훤에게는 왕건의 군대를 격멸한 승전지이지만, 왕

건의 입장에서는 대사(代死)의 거룩한 성지가 된 셈이다.

이렇듯 신숭겸은 원래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여 왕건과 함께 권력 

찬탈을 도모했고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패한 장수였다. 하지만 역사의 

최종 승자인 왕권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까닭에, 살아서는 1등 

공신의 영예를 누렸으며 죽어서는 충절의 인물로 미화되기에 이르렀

13) �春川鄕土資料集�, 春川文化院, 1992, 8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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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그가 의도치 않게 누빈 한반도 지역들은 그를 추모하는 

전당으로 포장될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던 것이다.

3. 신숭겸의 문학적 초상화

고려 예종은 왕위에 오른 뒤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내

적으로는 부왕 숙종의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에 따른 정통성 시비, 무

리한 천수사 공사 그리고 여진 정벌 및 동북 9성 반환 등으로 인해 

개경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대외적으로는 거란(요)과 여진(금)

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이에 예종은 서경과 남경 행행을 통

해 개경 세력과 거리를 두려 했고, 송과의 교류를 통해 거란과 여진

에 맞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14) 특히 서경은 태조의 관향이자 

문벌 귀족의 대척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종

의 서경 방문은 왕권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예종은 송의 대성악을 수입한 다음 태묘제를 대대적으로 정비

하였고, 서경에서 채취한 옥으로써 새로운 제례에서 사용하기도 하였

다. 이처럼 예종에게 서경은 정국 돌파를 위해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

다.

<6> 태조는 팔관회를 상설하여 군신들과 즐겼다. 이 자리에 전사한 공신이

홀로 반열에 있지 않으므로 유사에게 명하여 결초하여 신숭겸과 김락의 상을

만들어 조복을 갖추게 하여반열에 앉게 하였다. 임금이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술과밥을내리니술잔이마르고가상이일어나춤을추니생시와같았다. 이로

부터 악정에 배치하여 상례로 삼았다.15)

14) 김명준, ｢고려예종대 <구실등가(九室登歌)>의성립배경과악장사적의미｣, �어문

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7～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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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팔관회를 열고 왕이 잡희를 관람하였다. 국초의 공신 김락과 신숭겸의

모습을 본 뜬 우상이 있었는데, 왕이 감탄하여 시를 지었다.16)

<8> 이에 어제 4운 1절과 단가 2장을 지어 내렸다.17)

예종이 서경의 팔관회에 참석한 때는 집권 15년 때의 일이다. 대내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종은 팔관회에서 신숭겸과 김

락을 만나게 된다. <6>에서 보듯 팔관회에 신숭겸과 김락의 추모 공

연이 상례가 된 것은 국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종이 

서경의 팔관회에서 처음 이 공연을 관람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종이 ‘서경’의 팔관회에서 이 공연에 의미

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개경의 팔관회가 아닌 서경의 팔관회에서 

<도이장시>와 <도이장가>을 지은 것이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見二功臣像 두 공신의 상을 바라보니

汍濫有所思 생각함에 눈물이 흐르네.

公山踪寂寞 공산의 자취는 쓸쓸히 남고

平壤事留遺 평양의 일은 머물러 있네.

忠義明千古 충의는 천고에 밝았으니

死生惟一時 삶과 죽음은 오로지 한 때 일이라.

爲君躋白刃 주군을 위해 칼날을 맞았으니

從此保王基 이로써 왕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네.

15) �행장�. “太祖常設八關會, 與群臣交歡, 慨念戰死功臣獨不在列, 命有司結草造公與

金樂像, 服以朝服, 隨坐班列, 上樂與共之, 命賜酒食, 酒輒焦乾, 假像起舞, 猶生之

時. 自此排置樂庭, 以爲常式也.”

16) �高麗史� 卷14 世家14 睿宗 15年 10月 14日. “設八關會, 王觀雜戱. 有國初功臣金

樂申崇謙偶像, 王感歎賦詩.”

17) �유사�. “仍賜御製四韻一絶 短歌二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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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장시>이다. 화자는 신숭겸과 김락의 우상을 보면서 감회에 

젖고 있다. 화자는 과거의 대구 공산과 현재의 서경을 겹쳐 놓고 있

다. 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이들의 넋이 공산에 남아 

있고 그들을 기리는 마음이 서경에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신숭겸과 

김락의 행위는 충성과 절의로 영원히 표상될지니 한 때의 죽음보다 

값진 것이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희생이 국가 창업의 밑거름이 되었

다고 강조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예종은 신숭겸과 

김락의 희생을 국가적 차원의 충의로 포장하였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두 장수를 죽게 한 것은 왕건의 전략 미비와 실

책 때문이고 신숭겸이 죽은 것은 왕건을 살리기 위한 극단적 방법의 

하나였다. 따라서 두 장수의 죽음은 국가적 차원의 충성과 절의로 이

해되기보다는 왕건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아니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두 장수에게 강요한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종은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왕조의 번영을 위한 신하의 의로운 죽음으

로 미화하였다. 왕건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듯이 예

종의 부왕 숙종도 조카로부터 왕위를 강탈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왕

건에게는 신숭겸과 김락이 있었으나 숙종과 예종 자신에게는 그러한 

신하가 없었기에 예종은 신숭겸과 김락과 같은 신료가 절실했기 때

문에 서경에서 두 장수를 불러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主乙完乎白乎心聞 님을 온전케 하온 마음은

際天乙及昆 하늘 끝까지 미치니

魂是去賜矣 넋이 가셨으되

中三烏賜敎 몸 세우고 하신 말씀

職麻又欲望彌阿里刺及彼職分 맡으려 활 잡는 이 마음 새로워지기를

可二功臣良 좋다 두 功臣이여

久乃直隱跡烏隱 오래 오래 곧은 자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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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乎賜丁 나타내신저.18)

<도이장가>로, 그 내용은 “임을 온전하게 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

으니 넋은 가셨으나 (가상희를 통해) 몸을 세워 한 말씀이 ‘직분을 맡

은 이는 늘 새로워지기를’이네, 두 공신은 오래되었으나 곧은 자취는 

나타났구나.”로 정리할 수 있다. ‘임을 온전하게 한 마음’은 신숭겸과 

김락이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일을 가리킨다. 그러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고 산 자가 그를 기리기 위해 팔관회의 가상희를 통해 부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이 후세에 전할 말이 있다면, ‘직분

을 가진 이는 늘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이장가>는 큰 

틀에서 <도이장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점은 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이장시>에서 모범적인 인물상을 보여주고 <도이장가>에서는 

그 인물이 현재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변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이 예종이 신료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예

종은 신숭겸과 김락을 문학적으로 포장하여 그가 바라는 신료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예종은 <도이장시>에서 신숭겸을 둘러싼 반역과 패장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충의와 왕조 기틀의 조력자의 초상을 조각한 다

음, <도이장가>에서는 신숭겸의 초상을 활용하여 개경 세력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4. 신숭겸 초상의 수용 양상

18)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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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정부가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아뢰기를, “고려 왕조의 <중략> 장

절공신숭겸등 4인은모두고려태조를추대하여삼한을통일하고, 1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중략> 이와같은사람들은각왕대에배향된사람중에서도특별

히백성들에게공로가있는사람들입니다. 청컨대왕씨의제사를받들때함께

제사하도록 하소서.”19)

왕조가 바뀐 다음에도 신숭겸에 대한 기념 사업은 계속되었다. 충

절의 이념은 어느 시대에나 위정자에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 가치이

기 때문이다. 단종 즉위년에 전조의 제례를 정비하면서 고려 태묘에 

배향된 인물들 가운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렸다. 그 과

정에서 신숭겸이 채택되었다. 조선의 집권층이 신숭겸을 선별한 이유

는 왕건을 추대하여 삼한을 통일한 점,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는 점 

등이었다. 승자를 긍정하는 역사관이 반영된 것이다. 신숭겸이 왕건

과 함께 쿠데타를 행한 사실보다는, 역사의 승자인 왕건의 편에 섰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

만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다는 것은 신숭겸의 충의가 백성의 윤리 교

육에 이바지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 예종 대 가공된 신숭

겸의 이미지는 조선시대에도 비판 없이 전승되었던 것이다.

<10> 상이이르기를, “성터가아직남아있단말인가?” 하니, 아뢰기를, “있

습니다. 성 안에 전조(前朝) 장절공 신숭겸의 철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이르기를, “철상이 지금도 남아있더란말인가?” 하니, 아뢰기를, “있습

니다. 지금도 고을 사람들 중에 사사로이 기도하는 자들이 가끔 음사(淫祀)를

하므로 신이 그의 자손을 불러 경계하기를 ‘너희 조상의 유상(遺像)이 아직 보

존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라.’ 하고, 이내 회문을 돌려

재력을 마련해서 사당을 세웠습니다.20)

19) �단종실록� 즉위년(1452)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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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려 태사 장절공 신숭겸 등의 서원에 예관을 보내어 편액을 내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21)

조선후기에 이르면 신숭겸에 대한 추모 사업은 사당 건립과 서원 

배향 등으로 확대된다. <10>은 신숭겸의 관향인 평산에 사당 건립과 

관련된 기사이고, <11>은 신숭겸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지원

을 지시한 기록이다. 신숭겸을 모신 사당과 그를 배향한 서원은 전국

적으로 분포되어 갔다. 이는 신숭겸과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

도 그의 후손 가운데 현달한 이가 터를 잡은 곳이라면 여지없이 사당 

혹은 서원이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12> 고려 장절공 신숭겸, 충절공 유검필, 무공공 복지겸의 사당

에 ‘삼태사사’라고 사액하고, 이어 치제하도록 명하였다. <중략> 사

호를 지어 올리고 길일을 잡아 이 호를 걸도록 하라. 호를 거는 날 승

지를 보내어 치제하되, 일찍이 무장(武將)을 지낸 바 있는 장절공의 

자손 가운데에서 보내라. 제문은 친히 지을 것이다.22)

緬惟麗肇 아득히 고려가 시작할 때를 생각하니

厥有三傑 당시에 세 호걸이 있었네.

翼翼元勳 성대한 원훈을

孰與壯節 누가 장절공과 비길 것인가.

公山之野 공산의 들판에서

桐藪漂血 동수에 피가 범람했으니,

京索滎陽 초한(楚漢)의 격전지인 경색 형양에서

紀焚之烈 기신(紀信)이 불타 죽은 충렬이었네.

20) �선조실록� 29년(1596) 12월 19일.

21) �현종실록� 13년(1672) 11월 2일.

22) �정조실록� 20년(1796)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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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6)

신숭겸은 드디어 신이 되었다. 신숭겸이 실제 곡성에 살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의 조상이 곡성에 살았

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숭겸은 성황신이 된 것이다. 이미 신숭겸이 생

전에 연관이 있는 춘천, 공산, 평산은 물론 연고가 없는 곳에서도 서

원과 사당이 세워졌으니 곡성이라고 제외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신숭겸은 고려와 조선의 군주들의 관심 속에 서경, 개경, 한양에 깃들

였던 것이다. 이렇듯 신숭겸은 천 년의 시간 동안 한반도 일대를 종

횡하며 가문, 지역, 국가의 숭배자가 되었다. 이러한 우상화는 국가 

권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요컨대 정조는 전조부터 이어져온 신숭겸의 초상에 한나라의 장수

를 끌어와 유가적 충렬자로 각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통

해 정국 운영에 참고하고 대민 윤리 교육의 자료로 삼았다. 여러 지

역의 사당과 서원에서 신숭겸을 모시고 배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

던 것이다.

5. 문학적 초상의 결과와 한계

우리는 앞서 고려 예종과 조선 정조의 시가에서 형성된 신숭겸의 

문학적 초상들이 수용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공작은 심심치 않게 일

어난다. 중세시대 최고 권력자의 문학 행위도 이러한 공작과 궤를 같

이하곤 한다. 더욱이 군왕의 문학 행위는 비판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전라도 곡성현.



62 고전과해석․25집

문에 강력한 전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왕은 자신이 원하

는 인간상을 문학 작품에 투영하여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국가와 군주 사이의 개념이 모호하던 시절 왕이 된 자들은 이를 교묘

하게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니 예종과 정조도 그 

대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의 인물을 모범적으로 가공

하고 선양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고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신숭겸이었다.

고려 예종은 신숭겸이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점과 전쟁에 

패해 전사한 장수라는 사실을 숨긴 채 문학 작품을 통해 충의의 인물

로 조작하여 전파하였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요구된다 하

더라도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권력자의 

목숨을 대신하거나 혹은 권력자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래에 놓인 

자의 죽음을 정당화(또는 권장)하는 것은 사회악이다. 비록 선공후사

의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객관화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

음 수용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예종은 그러한 과정 없이 본인의 정국 돌파를 위해 과거 사실

을 문학적 초상화 작업을 통해 조작하고 전파한 것이다. 이제 예종으

로 인해 신숭겸은 서경에 새로운 터전을 삼게 되었고 개경의 어느 세

력도 부정할 수 없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이해는 변하기 마련이다. 인물

에 대한 초상도 마찬가지이다. 신숭겸은 원래의 주군인 궁예를 축출

했기 때문에 배신과 불충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나 왕건과 예종을 거

치면서 그는 ‘절개 있는 충신’, ‘충의의 모범’ 등이 되었다. 그리고 이

를 이어 받아 조선의 정조는 신숭겸의 행위를 보편적 가치로 승화하

고 유가적 합리성을 보장 받기 위해 ‘기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

리고 그것도 모자라 신숭겸을 신격화하여 조선의 민을 보살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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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문했다. 마치 군주의 역할까지 위임하듯이. 또한 조선후기에 신

숭겸에 대한 우상화 사업은 사당과 서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

어 신숭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이 되었

다. 사실에 가까운 것들은 잊혀지고, 거짓이 사실로 굳어져 버린 셈이

다.

예종과 정조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위정자가 역사적 인물을 위인으로 내세워 교육

적 효과를 도모한 점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한 인

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우상화 한 점과 그 인물의 행위를 선양

하고 권장한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신숭겸의 쿠데타 참여와 패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그는 인간적인 의리, 합리적 무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고려와 조선의 집권자들에 의해 충절의 대표가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를 통해 고려와 조선의 민들은 신숭겸을 충절의 사표

로 알게 되었으니 집권자들로서는 교육적 실효를 얻었다고 흡족히 

여길 수도 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숭겸의 대사(代死)이다. 신숭겸의 대

사는 군왕과 신료 사이의 관계로, 또는 전쟁 주동자와 종사자 간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 전자로 이해할 경우 신숭겸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겠지만, 후자로 볼 경우 패전 책임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종사자의 희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라 하더라도 왕건이 국가

인가 하는 문제와 신숭겸의 희생을 충절로 볼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신숭겸의 대사는 절대적 긍정 가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국가

를 위한 충성의 죽음으로 결코 미화될 수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종과 정조는 신숭겸과 같은 인물을 

앙망하였다. 군왕의 오판을 간언하는 신료보다는 실정(失政)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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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만한 어리석은 신료를 원한 것이다. 곧 문학 행위를 통해 무

모한 행동을 충절과 의리로 포장하여 제2, 3의 신숭겸이 계속 이어지

기를 바란 것이다.

군왕들의 관심 속의 신숭겸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먼저 신숭

겸과 관련이 있는 곳부터 공략하였다. 평산은 신숭겸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수조지였기 때문에 평산인들이 신숭겸과 그 후손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신숭겸의 후손을 중

심으로 사당을 세웠을 것이나 통치자의 권장과 시간의 흐름 속에 평

산은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갔다. 이에 평산의 후손들은 신숭겸을 숭

배했고 지역민은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후 신숭겸과 

관련이 있는 전남 곡성, 강원 춘천, 대구 공산에서부터 그의 후손과 

관계가 있는 곳, 증명할 수 없으나 그와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곳

곳마다 그를 모시는 사당과 사원이 생겨났다. 이런 결과 신숭겸은 전

국에 충절 홍보대사가 되었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게 위해 ‘충’은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다. 중

세는 물론 근대 국가 이후에도 충은 긍정의 가치로 읽힐 수 있다. 하

지만 충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충의 결행은 개

인의 능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은 공동체와 판단 

주체가 상호 긍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동체와 개인은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의 안전을 위해 다른 누군

가가 희생하는 것을 충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정상적이지 못한 방

법으로 권력을 취한 자들끼리의 관계를 ‘충의’로 정의하는 것 또한 온

당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신숭겸의 ‘충’은 사적인 의리를 넘지 못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숭겸의 대사를 충으로 확대하여 적용

할 경우, 조선의 민들은 진지한 판단을 중지한 채 지주, 수령, 군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충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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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학적 초상은 역사적인 평가와는 다른 차원

에서 비판, 동정, 위로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같은 인물에 대해서

도 문학은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학적 초상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산되고 사유의 폭

을 넓히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예종과 정조가 수행한 신숭겸에 대

한 문학적 초상화는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 다양하게 

평가될 수 인물을 군왕의 권위로서 불가역적으로 판정하여 문학의 

존재 가치를 훼상했기 때문이다.

6. 결론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나말여초 역사적 인물인 신숭겸에 대해 고려 예종과 조선 

정조의 시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적 초상과 후대 수용 양상을 통

해 그것의 의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적 활용의 관점에서 

<도이장가>와 그 이후 작품을 거시적으로 살피는 것이 신숭겸의 문

학적 초상화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논의를 시

작하였다.

먼저 신숭겸의 역사적 행보를 살펴보면 왕건이 왕위에 오르기 전

부터 이 두사람은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래 주군인 궁예를 

제거하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자 그는 왕건과 함께 신라를 구하자고 

대구 공산에서 전투를 벌이다 왕건이 죽게 되자 대신 죽었다. 왕건을 

추대한 공로로 1등 공신에 오르고, 평산을 식읍으로 받았으나 공산에

서 사망하였던 것이다. 그가 죽은 뒤 왕건으로부터 절개 있는 충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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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이면을 보면 그는 쿠데타의 선봉자요, 패전하

여 전사한 일개 무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국정 난맥에 시달리던 예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의로운 무인을 찾았다. 왕건으로부터 물려받은 충성의 장군, 신숭

겸을 문학적으로 가공하여 대내 갈등 관계에 있던 개경 세력에 경계

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도이장시>와 <도이장가>

이다. 이 노래들은 신숭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철저히 걷어내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자, 군왕에 절대적 충성을 다하는 자로 포장한 

다음 현재의 신료들에게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신숭겸은 서

경에서 왕건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고려 예종 대 가공된 신숭겸의 이미지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

어졌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신숭겸에 대한 숭배는 사당과 서원을 통

해 이루어지고 정조는 그에 대한 치제시를 짓기도 하였다. 정조가 신

숭겸에 관심을 갖고 문학적 초상화를 그린 것은 고려 예종이 그랬던 

것처럼 정국 운영을 위한 방도로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조의 치제시

는 예종과 다른 차원에서 신숭겸을 포장하고 있다. 예종이 신숭겸을 

‘서경’에 두어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초상을 그렸다면 정조는 

신숭겸을 동아시아의 보편적 충렬지사로 승격시키고 국가적 차원에

서의 우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대체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역사적 평가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간다. 다양한 생각들

을 나누고 다듬는 가운데 우리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다. 하지

만 최고 권력자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형상화된 인물상은 다양한 평

가가 차단된 채 전승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문학의 존재 가치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 게다가 형상화 된 인물의 행위가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욕망을 위한 강요된 희생일 때 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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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종과 정조는 문학 작품을 

통해 신숭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거한 채 ‘절개’ ‘충의’의 옷을 입

혀 군주를 위한 죽음을 찬양하였으므로 그들의 작품은 역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첨언하면, 현재 우리는 지역 인문학의 흥성과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역사적 인물들을 발굴하고 선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

자체, 학교 그리고 가문이 힘을 모아 발굴한 인물을 조망하고 선양하

는 것에 모두 뿌듯하게 여기곤 한다. 다만 그러한 인물이 시대를 거

치면서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후대의 욕망이 반영

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만약 신숭

겸이 다시 살아 와서 현재의 신숭겸을 본다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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